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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유 내리고 경유․LNG 올려라!
KIET 전재완 연구위원, 발열량당 세금 불공평 … 역진적 조세체계

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특별소비세를 LNG(액화석유가스)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열량당 세금 형평성을 고려

해 현행보다 127원 낮은 리터당 27원으로 내리고 LNG 및 경유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,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<등유 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

석> 연구에서 발열량 1000㎉당 LNG 특소세는 3.1원, 프로판은 3.3원인 반면 등유는 17.7원이라고 주장했다.

따라서 열량당 부과되는 세금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재 리터당 154원인 등유 특소세를 27원으로 인하해야 한

다고 주장했다.

전재완 연구위원은 “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소외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적 조

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”면서 “부족한 세수부분은 대도시 중산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LNG 특소세 인상 및 지

역난방의 특소세 신규부과, 경유세금 인상분으로 메우면 된다”고 주장했다.

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는 “국내 난방유 가격은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 주요 유럽 선진국들보다 43-68% 

높은 실정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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